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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온라인상 혐오표현 적극 대응 나선다
-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 발족… 가이드라인 구체화 단계

-혐오표현 판단·조치절차 담아… 네이버 카카오 등 적용 예정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의장 이인호)가 온라인상 혐

오표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 KISO는 최근 ‘혐오표현심의위원회’를 발

족하고, ‘혐오표현의 판단과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17

일 밝혔다.

혐오표현심의위는 KISO가 기존에 운영하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등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미디어·국어학·사회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KISO는 혐오표현심의위를 통해 혐오표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향후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혐오표현심의위는 내년 상반기 적용을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과 적용범위, 이용자·사용자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 판단과 조치 절차 등도 담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KISO 회원사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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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된 영역에 적용된다.

이승선 혐오표현심의위 위원장(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온라인상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KISO가 자율규제를 통해 건강

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위원회는 혐오표현을 

정의하는 작업부터 개별 사례 심의에 이르기 까지 표현의 맥락과 배경을 고

려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을 가져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

다.

한편 KISO는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법적 공백 속에서 꾸준히 적극적인 자율

규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KISO는 2014년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올해 9월에는 국어사전 속 차별·비하표현을 

검토하여 네이버와 카카오 어학사전 서비스에 이용자 주의표시를 적용했다.

KISO는 2009년 출범한 자율규제 기구로,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이용자의 책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들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챗봇 

서비스 등 15개 인터넷 사업자가 KISO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 문의: 김성덕 기획팀장(dubitas@kiso.or.kr, 02-563-4955)


